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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간 선수 3오버이상 1∼2오버 0(이븐) 1∼2언더 3∼4언더 5언더이하 언더파예상
박인비 2.82% 7.00% 10.88% 30.68% 35.49% 13.14% 79.31%
양희영 11.72% 23.07% 18.47% 26.75% 14.50% 5.49% 46.74%

모건프레셀 9.89% 16.87% 28.97% 19.22% 13.61% 11.43% 44.26%
브리타니
린시컴 15.40% 22.04% 13.18% 24.04% 20.25% 5.10% 49.39%

안나
노르드크비스트 13.66% 23.84% 21.92% 20.39% 16.91% 3.28% 40.58%

크리스티 커 12.67% 14.29% 20.93% 30.37% 16.73% 5.01% 52.11%
유선영 15.26% 20.45% 19.37% 24.00% 17.57% 3.36% 44.93%

* 22일 오전 8시 현재

“마이어 클래식 1R 박인비 언더파” 79%

골프토토 스페셜 2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<LPGA 마이어 클래식>

골프스페셜22회차투표율중간집계
국민체육진흥공단(www.kspo.or.kr)에

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
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(www.
betman.co.kr)이 24일(한국시간) 미국 미
시간주 블라이더필드CC에서 열리는 미국
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마이어 클래식
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
22회차게임의투표율을중간집계한결과,
전체 참가자의 79.31%는 1번 선수 박인비
의 언더파 활약을 점쳤다. 또 박인비 외에
는 6번 선수 크리스티 커만 52.11%로 과반
수의언더파지지율을기록했다.

시즌 4승을 노리는 세계랭킹 1위 박인
비는 최고의 실력에 안정감까지 더해가고
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
로 평가받고 있다. 최근 컨디션이 좋아 지
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
기회다. 노장 크리스티 커는 세계랭킹
10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, 특유의 노련

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역시 유력한
우승 후보 중 한 명이다.

이밖에 4번 선수 브리타니 린시컴과
2번 선수 양희영이 각각 49.39%와
46.74%로 박인비와 크리스티 커의 뒤를
이었고, 7번 선수 유선영(44.93%)을 포함
해 3번 선수 모건 프레셀(44.26%), 5번 선
수 안나 노르드크비스트(40.58%)는 상대
적으로 낮은 언더파 지지율을 보였다.

지정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선
박인비의 경우 3∼4언더파 예상(35.49%)
이 1순위를 차지했다. 양희영을 비롯해
브리타니 린시컴, 크리스티 커, 유선영 등
은 모두 1∼2언더파 구간의 지지율이 높
았다.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22회차는
23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되며, 결과
는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된 뒤 발표된다.
특히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선수 개인 또
는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 대상선수가 변
경될 수 있으므로, 게임에 참여하기 전 반
드시 확인해야 한다.

서승재-박경훈 남고복식 새 챔프
<군산동고>

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
봄철 우승 매원고 이준수-최혁균 조 잡고 우승
여고부 복식선 성지여고 김혜정-박근혜 조 정상

군상동고 서승재(앞)-박경훈이 22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8일째 고등부 남자복식 결승에서 매원고 이준수-최혁균과 대결했다. 서승
재-박경훈이 세트스코어 2-1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. 서승재가 결승전 도중 리턴을 하고 있다. 춘천 ｜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뀫제 58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(강원도 춘천)
깳남자 고등부 단식 결승전=이준수(매원고) 2-0 서승재(군산동고)
깳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전=김가은(범서고) 2-0 김향임(광주체고)
깳남자 고등부 복식 결승전=서승재,박경훈(군산동고) 2-1 이준
수,최혁균(매원고)
깳남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=이준수,최혁균(매원고) 2-0 최종
우,서강민(김천생명과학고), 서승재,박경훈(군산동고) 2-0 김영
혁,유석주(광명북고)
깳여자 고등부 복식 결승전=김혜정,박근혜(성지여고) 2-1 김가
은,박민정(범서고)
깳여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=김혜정,박근혜(성지여고) 2-0 윤민
아,이다솜(청송여고), 김가은,박민정(범서고) 2-0 최윤정,박연수
(충주여고)
깳고등부 혼합 복식 결승전=서강민(김천생명과학고),윤민아(청송
여고) 2-0 박성민(전대사대부고),한용주(광주체고)
깳고등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=서강민(김천생명과학고),윤민아(청
송여고) 2-0 이병민(천안월봉고),황현정(공주여고), 박성민(전대
사대부고),한용주(광주체고) 2-0 윤정환(문수고),김가은(범서고)

22일 경기결과

성지여고 김혜정(앞)-박근혜가 22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
열린 제58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고등부
여자복식 결승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.

춘천 ｜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군산동고 서승재-박경훈이 제58회 전국여름철
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고등부 남자복식 정상에
올랐다.

서승재-박경훈은 22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
린 대회 8일째 고등부 남자복식 결승에서 매원고
이준수-최혁균을 맞아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
2-1(21-10 16-21 21-14)로 이겨 우승의 기쁨을 누
렸다. 이 경기는 봄철대회의 ‘리턴매치’였다. 서승
재-박경훈과 이준수-최혁균은 3월 전북 고창에서
열린 봄철대회 결승에서도 만났다. 봄철대회에선
이준수-최혁균 이 우승을 차지했다.

봄철대회 우승 문턱에서 무릎을 꿇은 서승재-박
경훈에게 이날 결승은 설욕의 좋은 기회였다. 서승
재-박경훈은 1세트를 21-10으로 따내며 초반부터
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. 2세트에선
16-21로 덜미를 잡혔지만, 3세트에서 상대의 실책
을 틈 타 격차를 벌리며 대망의 우승을 거머쥐었
다.

고등부 여자복식 결승에선 성지여고 김혜정-박
근혜가 범서고 김가은-박민정을 2-1(21-11 15-21
21-15)로 누르고 우승했다. 예선부터 준결승까지

상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던 김혜정-박
근혜는 이날 결승에선 김가은-박민정의 저력에
2세트를 15-21로 내줬지만, 3세트에서 본래의 경

기력을 되찾아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다. 김혜정-
박근혜는 봄철대회 우승에 이어 올해 2관왕에 등
극했다.

고등부 혼합복식에선 서강민(김천생명과학고)-
윤민아(청송여고)가 우승했다. 서강민-윤민아는
결승에서 박성민(전대사대부고)-한용주(광주체
고)를 상대로 시종일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
2-0(21-8 21-11)의 완승을 거뒀다.

고등부 남자단식에선 이준수, 여자단식에선 김
가은이 각각 서승재와 김향임(광주체고)을 누르고
최강자로 올라섰다. 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광주U대회주역들, 청와대 오찬행사초청받아
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(광주U대

회) 주역들이 청와대 오찬행사에 초청 받
았다. 광주시는 “14일 폐막한 대회의 선
수단과 관계자 등이 23일 청와대 초청 오
찬행사에 참석한다”고 22일 밝혔다. 참석
자는 하계U대회 사상 첫 종합 1위를 차지
한 주요 선수와 임원, 광주시와 조직위원
회 관계자, 자원봉사자, 서포터스 등
405명이다.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
사태 극복에 힘을 쓴 관련 병원 관계자와
대회기간 교통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

선수촌 인근지역 주민대표 등도 초청됐
다. 이날 행사에선 대회 참가 결과 보고와
대회 하이라이트 영상물 시청, 선수와 자
원봉사자 소감 발표, 축하공연 등이 준비
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은 광주U대회에서 금메달 47개, 은
메달 32개, 동메달 29개를 획득했다. 올림
픽,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국제종합스포츠
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
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U대회에 이
어 2번째다. 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

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(위원장
조양호)가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
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제5차 국제올림
픽위원회(IOC) 프로젝트 리뷰를 개최한
다. IOC 프로젝트 리뷰는 평창올림픽 준
비 상황과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IOC
의 자문을 얻는 자리다. 조양호 위원장을
비롯한 조직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
가운데, IOC에선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
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두비 수석국장 등이

배석한다. 정부와 개최도시 관계자들도
함께한다.

한국이 2015 국제농구연맹(FIBA) U-
19(19세 이하)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조별
리그에서 3경기 모두 패했다. 한국은
22일(한국시간) 러시아 체호프에서 열린
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호주에
38-87로 대패했다. 브라질에 51-82, 세르
비아에 66-74로 진 데 이어 3패째다.

평창올림픽조직위,오늘프로젝트리뷰
여자농구, U-19세계선수권3경기전패


